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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츠계의 ‘왕중왕’ 웨스턴 부츠

부드러운 스무스 가죽이 돋보인

다. 특별한 장식 없이 심플하게 

스티치로만 힘을 줬다. 그 덕분에 

구조적인 선들이 돋보이며 클래

식하지만 대담하게 느껴진다. 웨

스턴 부츠를 시도하고 싶지만 특

유의 히피 감성이나 빈티지한 무

드가 부담스러웠던 사람에

게 좋다.

마치 엘사가 떠오르는 시원한 블루 

컬러의 벨벳 카우보이 부츠이다. 고

급스러운 벨벳을 소재로 호랑이 무늬 

패턴이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이 분명하다.  

신발에 힘이 크게 들어가 있으므로 

나머지 착장은 포멀하게 연출해야 스

타일리시해 보인다는 사실을 기

억하자. 

웨스턴 부츠를 모던한 바이브

로 변형했다. 큼직하고 볼드 한 스

터드 장식이 시선을 사로 잡는다. 

발목을 잡아 주지 않고 통이 크

게 올라가는 디자인이므로 넉넉

한 핏의 팬츠 밑단을 마구 쑤셔 

넣어 연출해보자. 스웨그 넘치

는 힙스터 룩이 완성

될 것이다.

슬림한 실루엣으로 모던하고 클

래식한 감성을 담았다. 특히 매트한 

브라운 가죽 몸통과 반대로 반짝이

는 골드 힐이 눈에 띈다.  유연한 곡선 

라인 덕분에 유니크하면서도 컨템퍼

러리 한 무드까지 갖췄다. 데일리 슈

즈로 신기 좋은 이 부츠는 세련된 시

티 걸 룩을 연출하고 싶은 날 추

천한다. 

웨스턴 부츠 특유의 터프함을 버

리고 모던한 무드를 가미한 이 슈

즈는 평소 페미닌한 룩을 즐겨 입

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무릎 밑으

로 길게 내려오는 플리츠스커트

에 매치하면 걸을 때마다 슬쩍 슬

쩍 내비치며 스타일 지수를 한

층 더 업그레이드해 줄 것

이다. 

서부영화에서나 볼 법한 리얼한 

느낌의 웨스턴 부츠이다. 스웨이

드와 가죽의 조화도, 잔뜩 성난 

듯 뾰족하게 커팅 된 컷아웃 디

테일도 모두 살아있다. 미니스

커트나 칵테일 드레스와 매

치해 록시크 바이

브를 한껏 즐겨

보자. 

부츠의 계절, 이번 시즌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웨스턴 부츠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다. 웨스턴 

부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괄량이 같은 매력이 있다. 부츠 정글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각양각색 웨

스턴 부츠를 ‘ALLERTS’(allets.com)가 소개했다.


